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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자동차 자동차와 더불어 노트북, 드론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고용량, 장기 능력이 요구되는 미래형 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상용화된 리튬 이온 전지

에서 쓰이는 흑연(graphite)은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보다 새로운 소재 개발이 필요

하다. 리튬 이온 전지 구성품 중 음극 소재로서 SnO2는 782 mAh/g의 높은 이론 용량을 가지

고 있으며, 작동 전압도 낮아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합성이 쉬우며 독성이

없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전지가 충전이 되는 동안 리튬과 반응하여 수반되는

부피 변화 (300%)에 의해 불안정한 싸이클 성능이 발생하며, 이는 SnO2의 상용화를 막는 치

명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는,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탄소 재료를 만들고, Etching 작업을 통해 다공성 구조를 제

조하였다. 동시에 전극의 활물질인 SnO2를 나노(nm) 크기로 담지하여, 부피 팽창을 억제시키

고 결과적으로 안정한 싸이클 성능을 유도하였다. 제조된 물질은 XRD, TGA, BET, XPS,

TEM 기법으로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기화학적 시험을 진행하였다. 합성된 물질은 약

800 m2 g-1로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다공성 구조를 보였으며, 5 nm 크기의 SnO2가 형성

되었다. 이로 인해 180번의 충/방전 시험 이후에도 1200 mAh/g 이상의 높은 셀 성능과 98%

이상의 쿨롱 효율을 보여주었다. 
 




